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힘이 되는

불교문화축제의 장이 되기를..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의 굳은 서원과 소중한 마음이 담긴 년 수화사“2015

랑음악회 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뜻 깊은 행사를 매년 이어오고 ” . 

계시는 해성스님과 연화원 가족에게도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연화원은 장애인 포교에 중심에 있는 전법도량이자 장애인들의 오랜 안식

처입니다 장애인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 헌신. 

하고 장애인이 법당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있다는 , 

소식 또한 우리 사회에 훈훈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장애인복지에서 청명한 전법의 마음으로 사회통합

을 위해 노력하는 연화원 가족 여러분에게 치하의 마음과 더불어 사회적 

모범을 이루는 공덕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수화사랑음악회 역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과 편견을 없애고 부처님

의 법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문화의 마당이자 축제의 장이라 

할 것입니다 유익하고 행복한 시간들이 오래도록 지속되어 장애인들에게 . 

문화적 자부심을 심어주기를 바라며 자활 자립 사회적응 등의 용어들이 , , , 

필요없는 모두가 하나되는 불국토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음악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를 극복해가면서 서로가 

통합하고 고통과 갈등을 넘어 마음을 치유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런 나눔의 마음으로 주변을 보살피고 함께 정진해 . 

나간다면 모두가 편안하게 살아가는 행복한 불국정토가 되리라 여겨집니, 

다.

  

다시 한번 수화사랑음악회를 축하하며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

지 않고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자기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행복

나눔과 자비의 손길이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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